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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독서 | 지혜서 3,1-9
화답송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제2독서 | 로마서 8,31ㄴ-3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
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복음 | 루카 9,23-26
성가 | 입당성가 [287]   예물준비 [218]   
       영 성 체 [165]  파    견 [283]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이신균 요한
송준호 바오로
이용기 요셉
김희철
윤의호 안드레아
이묘자 데레사
김정우 시몬
배마르코
전순복 젬마, 김세문 다니엘
양필순 아녜스
서지석 조모 김봉숙 마리아

익명
이영근 마이클

이홍규 요한
김승애 클라라
김승애 클라라
김유화 데레사

강명옥 프란체스카
배인순 아가다

익명
유승진 프란치스코

학부모회

생미사 봉헌
이서원 마리로사 
박혜화 도미니카 가족
조남록 미카엘 영명축일
조남록 미카엘 영명축일
김선준미카엘, 김영주가브리엘라, 김라파엘라
김효주 수녀 영명축일
김효주 수녀 영명축일
이성칠미카엘 이경재라파엘 영명축일
이경철가브리엘 영명축일
김진열 가롤로 신부 영육건강
장리차드, 화연 크리스틴 생일축하
이정주 소화데레사 축일
세계사제의날
송다리아
진오도, 소화데레사 영육건강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익명
안선정 데레사

조 데레사
익명
익명

꾸리아
익명

이경철 가브리엘
익명

꾸리아
조미카엘, 데레사
조미카엘, 데레사
박알버트 아녜스

조미카엘, 데레사
조미카엘, 데레사

익명
익명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9월 29일 김진수 민완준 류유리 류유리 유정옥 조바실리오 이유스티나

10월 6일 조소연 송명근 김승연 김승연 김종선 김실비아 조바실리오

https://stfrancisnyc.org/


                                                                                        공지사항

 [위령기도를]

                이신균 요한 형제 선종, 

                RIP 주님, 요한 형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오늘 미사후 전신자 연도: 아래성당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
2023년 10월부터 시작되어 1년동안 봉헌된 전신자 묵주기도가 
오늘 종료 됩니다. 총 123,636단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계신 교우들 뿐만 아니라, 묵주기도를 접하지 
못하셨던 분까지 누구나 드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바
쳤던 교우들의 묵주기도 카드를 오늘 미사중 봉헌하겠습니다.

▶오늘(9/29) 겨울철 무료 독감 주사 접종

오늘은 겨울철 무료독감 주사를 접종 하는날 입니다. 접종시 
본인의 주소등을 적어야하니 본인의 ID를 지참하시면 좋습
니다. 접종시간: 오전 10시~ 오후 2시. 장소: 교육관 B1

▶미국본당 제3회 옥토버페스트

               “맥주 축제”에 교우분들 초대합니다
               9/29(일) 1:30pm~4:pm, 다미안홀
             ☚ 안내및 티켓구입

*본당 ‘맥주 축제’가 다미안홀에서 열리는 오늘(9/29)은 
미사후 친교모임이 없습니다.

▶성경공부: 시편과 지혜문학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120,072단

토요반(2,4째주) 10am~11:30am 교육관 B1 Fr.김가롤로

▶2025년 부활 세례 및 견진 교리반 모집
“교우 한분이 예비신자 한사람을 인도한다는 지향으로 
주변에 권유하시길 주시고, 미리 신청해 주세요.” 
교리 첫만남: 2024년 10/13(주일), 교육관 3A
세례 및 견진일: 2025년 4월 부활시기
일시: 매주일 오전 11시 신청: Sr.김효주 347.834.5784

▶성경공부(BIBLE ACADEMY 3학기): 사도행전~요한묵시록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해드려,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체 기능 상태
에 따라 ‘직접 방문교리’ 또는 ‘단기 출석교육’ 가능합니다. 
신청: 사무실 347.83.5784

▶전신자 묵주기도 500단 바치는 날
일시: 10/20(일) 미사직후~ 5pm, 아랫성당 

▶미국의 변화를 위한 로사리오 기도에 오셔요~
일시: 10/12(토) 낮12시(비 관계없음)
장소: 록펠러 센터 앞, 5th 준비물: 묵주

▶14차 성장세미나, 성령안에서 영적성장 원하시는분
일시: 10/27(일)~30(수), 3박4일 장소: 마리안 쉬라인
신청: 성령기도회장 이미숙안나 917-579-5072

▶청년회 성프란치스코 기념일 무비나잇
일시: 10/4(금) 7pm~10pm 장소: 다미안홀 
영화: Brother Sun, Sister Moon. 치킨, 피자, 간식제공, BYOB
문의: 청년회장 진현종 빈첸시오. 카톡ID: jjinhyunjong
신청등록: 청년회 오픈챗 확인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합시다. 미사전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미사에 참례하면 말씀의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말씀의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과 피가 됩니다.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
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주일반 12:40pm~1:50pm 교육관 3A

김효주수녀목요반 10am-11:2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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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내 안의 진짜 내가 중요한 거에요.

마음깊이 행복하세요~ ☺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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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故 이신균� 요한�형제�장례미사

  이신균 요한 형제의 장례미사가 9월 26일 오후 2시 뉴튼수도원에서 봉헌되었다. 이날 미사는 김가롤로 신부와  

  뉴튼 수도원 원장 김사무엘 신부의 공동집전으로 봉헌되었으며, 맨하탄 본당 교우분들과 봉헌회원들, 뉴튼 수사님  

  들과 김효주 수녀가 참석하였다. 

  김사무실 신부는 미사 강론에서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는 주 예수님께서 이신균 요한 형제를 당신 품에 들어  

  올리시어,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 하느님 나라에 받아들이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슬픔과 고통중에 있는  

  고인의 어머니 마리로사 자매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빈다.’며 가족들을 위로하였다. 

  장례미사가 끝난후 故 이신균 요한 형제는 도열한 신부, 수녀, 교우들의 배웅을 받으며 하느님 곁으로 떠났다.


